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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지난 2월 9일 많은 논란 끝에 에너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서 이제는 우리도

각기흩어져있는에너지관련법들을총괄하는에너지법체계를갖추게되었다. 그동안에너지관련

법들은에너지원별, 기능별로 28개의법들이수평적체계를이루어법간연계성과일관성이부족

하다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에너지법간의 문제들을

조정하고, 나아가지속적, 통합적에너지정책수행의발판을마련하게된것이다. 

이번 에너지기본법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에너지문제가 국가적 아젠다(Agenda)화 했다는

점이다. 이 법에따라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고에너지정책담당자와시민단체및에너지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가 곧 발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부처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토의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핵 폐기장같이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요소들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너지기본법제정은다소늦은감이있다. 미국과일본, 러시아등대부분의강대국들은

이미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가 경제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운을

좌우하는중요한부분이라는것을말하는것이다. 지난2001년부시대통령이취임하자마자, 부통령이

진두지휘하고15개부처장관이참여하여미국의에너지정책방향을작성한것도에너지정책이국가

운용에얼마나중요한가를시사하는것이다.

금년도처음발간되는에너지포커스에서는에너지기본법의역할을작게나마실천한다는취지

에서 에너지정책 특집을 마련하였다. 에너지 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이슈들을 분석하고

에너지정책시행에따른시사점을찾는데노력을경주하였다. 나아가본특집은에너지정책결정자

나관련분야의종자사들에게로드맵역할을수행한다는취지에서마련하였다는점을강조해두고

자한다.


